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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원1, 김규철1, 정종태1, 윤덕상1, 윤여태1*

1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,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

[서론]

충청남도 주요 간척지 면적은 약 15,000ha로 논 전체 면적의 11%를 차지하고 있다.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여 

간척지 토양 및 관개수의 염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벼 재배 시 장애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. 특히, 봄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

후 유묘기에 발생하는 염 피해는 생육저하, 출수지연 등으로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. 따라서 충남지역에서 재배되는 주

요 품종과 내염성 계통들을 대상으로 벼 유묘기 농도별 염수처리에 따른 생육변화를 조사하여 유묘기 내염성을 가진 품종 및 

계통을 선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포트육묘상자(62⨯32cm, 448구)에 품종 및 계통 당 14구를 완전임의 3반복으로 배치하고 구당 1립을 파종하였다. 유묘기 염 

처리를 위해 플라스틱 사각박스에 포트육묘상자를 넣고 10일간 육묘하였다. 11일째 되는 날 NaCl을 물에 희석하여 만든 

0.0%, 0.3%, 0.6% 농도의 염수를 플라스틱 사각박스에 있는 모의 지제부 높이까지 넣어 14일간 염농도를 유지한 후 초장, 건

물중, SPAD 값을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벼 유묘기 농도별 염수처리에 따른 생육조사 결과 0.0%, 0.3%, 0.6%에서 초장은 각각 28.9~44.1cm, 23.3~36.1cm, 

21.4~32.1cm 범위를 보였고, 건물중은 0.017~0.032g, 0.019g~0.037g, 0.011g~0.028g의 범위를 나타냈으며, SPAD 값은 

24.4~32.6, 24.8~35.1, 23.7~33.6 범위에 있었다. 처리농도에 따른 시험품종 및 계통과 조사항목 간 상관분석 결과, 처리농도

와 초장이 가장 높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. 이를 바탕으로 염농도에 따른 초장의 감소율이 적은 유망 내염성 품종 및 계통을 

선발하였으며, 추가적으로 포장실험을 통해 생육후기 내염성을 검정 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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